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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Methods: This research is a cross-sectional survey. This study used the 5th-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including 218 middle school students having delinquent behavior.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x2 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
gression, using SPSS/Win (ver. 23.0). Resul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between aggression and self-esteem. Higher aggress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social withdrawal and lower self-esteem. The results of the 2-step regression are as follows. Aggression was neg-
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whereas self-estee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withdrawals.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21% of the variance of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accounted for 
by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aggression was social withdrawal.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rlier screening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elf-esteem and 
decrease social withdrawal for early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ag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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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청소년기에는 11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해당

되며[1] 이 시기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

다. 이 시기는 아동기의 끝맺음과 청소년기의 시작을 동시에 

내포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성적 측면에서 신체와 생리적 변

화를 거치면서 심리적이며 정서적으로 혼란 과정에 있으며, 

권위에 대한 반항, 감정의 양면성 등 정신적 불균형과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되는 시기이다[2]. 초기 청소년들은 가족의 

기능성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 등의 적응상의 어려움

[2]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써, 문제행동이나 부정적 감정

을 표출하고 더 나아가 판단력의 결여로 인해 자살이나 비행,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3]. 초기 청소년

들의 학교폭력과 같이 표출된 행동으로서의 청소년 비행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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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성이 발현되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탈행동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죄자 수는 92,347명

으로 보고되었다[4]. 청소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최근

의 추세와는 상반되게 비행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극단적

으로 폭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5]. 청소년 비행

이나 범죄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

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은 이후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 즉, 공격성은 

단순히 학교폭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 관점에서 지

속적이고 점차 악화되기 쉬우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대한 예방과 초기 개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등의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실패

를 경험함으로써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

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6].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불안감이 강하며,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지

도력,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아멸시, 자아거부, 부정적

인 자아평가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가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의 고통을 회피

하고 왜곡하는 행동을 표출하게 되면서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

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이들은 부모의 관심, 가족유대

감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 낮을수록[2], 학교환경에서

의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사회적 부작용, 정신장애 및 

부정적 감정의 위험요소가 있다[7]. 낮은 사회적 위축은 사회

기술의 정상발달을 방해하여 사회기술이 결핍된다. 결국 사회

적인 불안이 더욱 강화되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

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청소년 비행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청소

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떠한 특정이론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지에 

대해 검증하거나 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요인 등에서 한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9-13]. 그 중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크게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분류할 수 있다[14]. 내재화 

문제는 심리적 문제,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

체화 증상 등이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문제를 뜻하며, 외현

화 문제는 아동 ․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공격성, 과잉행

동, 비행 등의 외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10]. 청

소년의 외현화 문제 가운데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언급되는 변수는 공격성이 대표적이다[14-16].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 시기부터 나타나게 되면,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현재를 넘어 미래의 부적응까지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

히 있어 왔지만 대상자의 범위와 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 

비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이 아닌 1회 이상의 

범법적 행위로서 비행을 한 초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

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

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건

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

이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공격

성 정도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공격

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

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차년도 한국아

동 ․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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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 청
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 Youth Child Panel Survey) 자

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

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연구로 본 연구에

서는 5차년도(2014년) 자료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

였다.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7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연구로 설계

되었으며 층화다단집락추출법으로 포집되었다. 이 가운데 공

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비롯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 필요한 대상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Lee 등[12]의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의 수준으로 최소 표본수는 194명이 산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95개 학교의 2,070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비행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무응답

과 무성의한 답변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남자 174명, 여자 44

명으로 총 21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에 대해 K대학의 생명

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2017-0108)을 받아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부모의 구성, 주관적 가

계소득,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형제 ․ 자매 수, 팬덤활동 등

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비행경험

비행경험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자료(Raw data)에

서 조사된 14가지 항목 중 성 관련 비행을 제외한 13개의 비행

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무단외

박, 타인 심하게 놀리기/조롱하기, 집단따돌림, 패싸움, 타인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타인의 돈/물건 뺏기, 타인의 돈/물

건 훔치기, 성폭행/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비행경험

으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경험 13개 문항 중 1

년 동안 경험 횟수를 조사하여 1회 이상 비행경험 있는 대상을 

말한다.

3) 공격성

공격성은 Jo와 Yim [17]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8이었고[17], 본 연구에서 .81

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 [18]가 개발하고 고려대학교 행

동과학 연구소[19]에서 발간한 심리척도 핸드북에서 활용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하여 어

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77

이었고[18], 본 연구에서 .72였다. 

5)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Kim과 Kim [20]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에서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

도는 연구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7이었고[20],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통계적 분석의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대상자

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대값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

경험 청소년의 공격성의 차이는 t-test 및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고,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

중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비행청소

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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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Aggression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N=218)

Variables  Categories n (%)
Aggression

t or F p  Scheffé́
M±SD

Gender  Boy
 Girl 

174 (79.8)
 44 (20.2)

12.42±3.32
13.61±3.85

-2.06 .040

Parent's composition  None
 One parent
 Parent

16 (7.3)
20 (9.2)

182 (83.5)

14.06±3.59
12.40±3.50
12.57±3.43

1.45 .237

Household income 
perception

 High
 Middle
 Low

 32 (14.7)
152 (69.7)
 34 (15.6)

13.84±3.90
12.46±3.39
12.44±3.18

2.22 .111

Health status  Very healthya

 Healthyb

 Unhealthyc

 90 (41.3)
112 (51.4)
16 (7.3)

11.68±3.60
13.01±3.05
15.75±3.15

11.65 ＜.001 a, b＜c

Keeping school rules  Higha

 Middleb

 Lowc

 81 (37.2)
126 (57.8)
11 (5.0)

12.12±3.23
12.79±3.27
15.18±5.67

4.10 .018 a, b＜c

Number of siblings  Nonea

 Oneb

≥Twoc

 38 (17.3)
125 (57.3)
 55 (25.2)

13.54±3.51
12.28±3.39
11.16±3.36

3.70 .026 a＞b＞c

Fandom activity  Yes
 No

 60 (27.5)
158 (72.5)

13.07±3.59
12.51±3.40

1.07 .286

Total  218 (100.0) 12.66±3.46

선성 진단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

년도 데이터(2014년)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

외한 총 2,070명의 대상자 중 비행경험이 있는 대상자 218명의 

설문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t=-2.06, p=.040), 건강상태(F=11.65, 

p<.001), 학교규칙 준수 수준(F=4.10, p=.018), 형제자매수

(F=3.70, p=.026)에 따라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남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79.8%, 여학생 20.2%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4배가량 높았으며, 여학생의 공

격성이 13.611±3.85점으로 남학생 12.422±3.32점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매우건강’이 41.3%, ‘건강

한 편’ 이 51.4%, ‘건강한 편’이 7.3%를 차지하였으며, 건강상

태가 ‘매우건강’ 11.68±3.60점, ‘건강한 편’ 13.01±3.05점보

다 ‘건강하지 않은 편’ 이 15.75±3.15점으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칙 준수 수준은 ‘상’ 37.2%, ‘중’ 57.8%, ‘하’ 

5.0%였으며, 학교규칙을 지키는 수준이 ‘상’ 12.12±3.23점, 

‘중’ 12.79 ±3.27보다 ‘하’의 경우 15.18±5.67점으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 수는 ‘형제자매 없음’ 17.3%, ‘형

제자매 1명’ 57.3%, ‘형제자매 2명 이상’ 25.2%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 없음’ 13.54±3.51점, ‘형제자매 1명’ 12.28±3.39점, 

‘형제자매 2명 이상’ 11.16±3.36점 순으로 형제자매가 적을수

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수준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의 점수 범위는 6~ 

24점이었고, 평균은 12.66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

는 16~38점이었고, 평균은 29.12점이었다. 사회적 위축의 점

수 범위는 5~20점이었고, 평균은 10.91점이었다(Table 2).

3.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간의 상관관계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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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Level of the Subjects (N=218)

Variables Min Median Max M±SD Skewness Kurtosis

Aggression 6 15 24 12.66±3.46 .10 .31

Self-esteem 16 28 38 29.12±4.05 .07 -.12

Social withdrawal 5 13 20 10.91±3.86 .23 -.3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N=218)

Variables Aggression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1

Self esteem -.30* 1

Social withdrawal .34* -.35* 1

*p＜.001.

적 위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r=-.30,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r=.34, p<.001),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r=-.35,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의 영향력을 검증하

기 위해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

서는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및 형제자매 수를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다음 단계는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변

수를 추가 투입하여 요인들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8~1.89로서 기준치 10 

이하로 오차항들간에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Durbin-Watson 검정 통계량 값은 1.979~2.314로 2에 가까워 

독립변수 간의 자기 상관이 없었다. 잔차의 정규 p-p도표와 산

점도를 확인한 결과, 선형성을 보였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

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초기 청소년의 일반

적 특성인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및 형제자매 수를 투입한 

결과 공격성을 14%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F=5.90, p<.001).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

성 중 건강상태와 학교규칙 변수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공격성이 높

게 나타났고(β=0.17, p=.0014; β=0.26, p<.001),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청소년보다 낮게 준수하는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β=0.20, p<.001). 2단계에서는 초기 청소

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변수를 추

가 투입한 결과 공격성을 21% 설명하여 1단계에 비해 7% 설명

력이 증가하였다. 초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와 학

교규칙 준수,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은 청소

년보다 좋지 않은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았고(β=0.17, p=.011),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청소년보다 낮게 준수하는 청소년이 

공격성이 높았으며(β=0.19,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고(β=-0.14, p=.043), 사회적 위축이 높

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β=0.22, p<.001)(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히 일반적 특성,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의 변인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수준, 형제자매 수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지만[14,21], 

외현적 공격성이 아닌 관계적 공격성의 측면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22]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의 구성 비율이 80:20으로 두 군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학생의 경우 표현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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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on Aggression (N=218)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p VIF B β p VIF

(Constant) 10.78 - ＜.001 - 12.48 -　 ＜.001 -

Gender 0.91 0.11 0.112 1.10 1.03 0.12 0.062 1.10 

Health status 1 1.20 0.17 0.014 1.11 0.65 0.09 0.164 1.23 

Health status 2 3.46 0.26 ＜.001 1.18 2.31 0.17 0.011 1.28 

Keeping school rules 1 0.67 0.10 0.153 1.08 0.59 0.09 0.185 1.09 

Keeping school rules 2 3.16 0.20 ＜.001 1.10 3.03 0.19 ＜.001 1.12 

Number of siblings 1 -1.08 -0.16 0.071 1.87 -0.95 -0.14 0.103 1.88 

Number of siblings 2 -0.01 0.01 0.995 1.86 -0.34 -0.04 0.617 1.89 

Self-esteem -0.12 -0.14 0.043 1.31 

Social withdrawal 0.20 0.22 ＜.001 1.22 

R2=.16, Adj. R2=.14, F=5.90, p＜.001 R2=.24, Adj. R2=.21, F=7.41, p＜.001

Dummy variables: Gender (Boy=0, Girl=1); Health status 1 (Very healthy=0, Healthy=1); Health status 2 (Very healthy=0, Unhealthy=1); 
Keeping school rules 1 (High=0, middle=1); Keeping school rules 2 (High=0, Low=1); Number of siblings (None=0, One=1); Number of 
siblings (None=0, Two or more=2).

잠재된 공격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

라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은 그들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본 연구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일지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이 대상자의 공격성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스포츠의 정화효과(catharsis effect)로 청소년의 공격성

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23]와 학교생활의 교칙이 중학생

들의 공격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24]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비행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의 기회를 가지면서 학교친구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나눌 기회

가 생겨 학교로부터의 억눌린 욕구가 해소되어 학교규칙을 준

수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성이 낮춰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신체

적 활동욕구가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신체활동 참여는 

또래집단의 역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격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비행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데 선행연구에서도 가정환경요인 중 가족관계가 청소년 비행

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26]. 가족관계란 청소년이 인식하

는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가족 간의 원활하고 긍정

적인 의사소통, 가족 내에서 상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에 반응하는 가족들의 능력[26]으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할수

록 자녀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다[27]. 이처럼 부모와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원활하게 하

며,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 자녀일수록 부모와 

자녀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이 원활하게 일어난다[9].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이타적인 행

동을 하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이 증가할수록 공격

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28]. 하지만 가족 간의 소통이 충

족이 되지 못하면 이로 인해 반사회적인 인격을 지니게 될 확

률이 높아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고 하

였다[27]. 따라서 물리적이며 심리적으로 가깝고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장

기적으로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비행경험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가정에서 가족전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해하며, 이를 바람직

한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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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Cho 등의 연구[28]의 비행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행경험이 있는 청

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 가정 등의 사회에서 사회가 요구

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으로써 축척된 

부정적 감정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5].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일으

킨다는 의미이므로 자아존중감이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1].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은 

중앙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을 조사한 Lee 등의 연구[21]에

서 일반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으로 불안이 더욱 강화되어 결국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중앙

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초기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측

면에서 미성숙하므로 공격성이 점차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22]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위축과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Kim과 Kim [16]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집단과 

무비행 청소년집단과의 공격성을 비교하였는데, 비행과 공격

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정과 자아존중감 부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Kim과 Lee [24]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누구나 호기심

이 많아서 강한 자극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

을 얻기 위해 사회적 일탈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

한 자극을 추구하는 동기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비행으로 나타

난다고 하였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일탈의 경험을 통해 공격

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험을 건강한 행동으로 대

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초기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지지체계의 구축과 다

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비행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위축, 건강상태, 학교규칙 준수 수

준 및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

가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21]가 본 연구와 일

맥상통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 내재화된 문제 중 하

나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29]

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며 억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힘이 없고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 한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개별

화하여 점차 가정 밖의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기회

가 잦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이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난다[30].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관계의 경험과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25]. 사

회적 관계의 확대가 초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

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축된 비행 청소년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보

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은 사회에 반격을 가하고, 잃어버

린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비행에 가담한다[24]. 이 시기

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던 소아기에서 보

호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서적, 

경제적 문제들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와 혼돈을 겪게 된다. 

그들이 좌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적

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대처 방

식으로 표출하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결국 만성적인 비

행에 다다르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

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았다[13]. 또한 이들은 자신에 대한 만

족 및 수용정도가 낮아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안정

성이 결여되어, 현실 세계로부터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공

격성을 표출한다[2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사회 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전문가와 거버넌스(governance) 구

축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리치아웃(reach 

out)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원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청소년 중 

비행을 경험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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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에 비행청소년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축을 감소하

고자 차별적인 사회정서적 중재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비행경험을 가진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

하며, 공격성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

관관계 연구이다.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

등학교 4패널의 5차년도 자료(2014년)를 활용하여 비행경험

을 가진 초기 청소년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

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조기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뿐만 아니

라 학교환경에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위

축을 줄여 줄 수 있는 상담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개념들을 

다른 도구로 측정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적인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문제의 

변화 추이에 대해 초기부터 후기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사회정

서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초기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서 문제의 

발달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변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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